
2024년 3월 17일제48권 11호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찬양채플, 온라인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비전109호,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금요일/오후	1시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1부 예배Ⅰ7:00AM      2부 예배Ⅰ9:00AM      3부 예배Ⅰ11:00AM     4부(청년) 예배Ⅰ2:00PM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2024 BETHEL THEME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큰 영광 중에 계신 주(찬41/새20장)

  기도 Prayer ................................................................................................... Altogether 다같이

1부/김인규 집사   2부/이선갑 장로   3부/김재훈 집사   4부/이유진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기억하라(작곡 Deborah Govenor)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요한복음 15:1-8 ............................. Altogether 다같이

4부/히브리서 11:13-16

  말씀 Message ...........................................1, 2, 3부 ................... Rev. Kyung Chul Park 박경철 목사

사철 열매 맺는 가지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믿음 신드롬 (7) 예수 믿는 게 시작이다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의	옷자락	만지며,	어려운	일	당할	때(찬342/새543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Mighty God, Mighty Prayer

*축도 Benediction ...................................................................... Rev. Kyung Chul Park 박경철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마가복음 11장 2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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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목사 / Rev. Kyung Chul Park

얼마 전 부 목사님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함께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아이를 다섯명을 둔 젊은 한인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청년 때에 미국으로 건너와 한국 노량진 고시촌의 

수험생들이 즐겨 먹던 ‘컵밥(cup bab)’ 이라는 음식이 이 미국 사람들

도 분명히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미국 유타주에서 푸드트럭 한 

대로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십 개의 프랜차이즈로 세워지

고, 약 1,500억 원의 가치를 가진 회사로 일구어 냈습니다.

그 영상에서 남자 사장님의 인상 깊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컵

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컵밥이라는 아이템이 내가 혼자 하다

가 없어지는 개인 ‘장사’가 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 없어

지더라고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좋

은 음식을 대접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라

고 말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 부부는 이 컵밥이라는 하나

의 작은 푸드 트럭을 많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시스템을 만들려 했고, 

이 시스템을 가진 회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좋은 직

업을 함께 세워가게 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슴이 뛰어서 잠을 설칠 정

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분의 짧은 말이 제게 큰 울림이 되어 한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

니다. 이 젊은 부부는 이 컵밥 하나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 혼자 하

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쉬워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서 이어지길 바라며 

장사로 그치지 않고 회사로 만들고 싶어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눈물 흘

리며 꿈을 이루어 가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컵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를 나

의 유익을 위한 장사가 아닌 많은 사람이 함께 일구어가야 하는 하나

님의 회사로 일구려 하고 있는가 하는 반문이 자연스레 나에게 스스

로 들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책망과 같이 들리는 

선명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베델교회가 혹시나 내 개

인의 신앙과 우리 가족과 아이들의 유익만을 위한 작은 장사로 만들

어 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앞으

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일등회사로 하나님은 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세대가 없어지면 사라지는 그런 장사하지 말고, 수

백 년을 바라보며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더욱더 많은 이들에

게 생명을 전하는 회사로 만들어 냅시다.

A while ago, I had an opportunity to watch a short video while having 
lunch with assistant pastors. The video was about a young couple with 
5 children who came to the States and thought that Americans would 
love 'cupbab'. The food was enjoyed by many students preparing for 
test at Noryangjin Student Village in Korea. The couple started a food 
truck business in Utah. They now have tens of franchised trucks and 
own a 100-million-dollar corporation.

I was impressed by what the president of the company said in the vid-
eo. “I love this cupbab. I was worried that this item would begin and 
end just as a personal ‘business’. I dreamed that this business would 
become a ‘corporation’ that will continue to serve good food to people 
for tens and hundreds of years, even after I am no longer here.” The 
couple took this small food truck business called Cupbab, and then cre-
ated a system for multiple people to operate. The thought of creating 
a corporation with this system, through which many people can have 
good jobs that they love, kept him up at nights with excitement.  

What he said resonated with me and kept me in deep thoughts for a 
long time. This young couple loved cupbab so much that they couldn’t 
bear the thought of it disappearing just as a personal business. They 
wanted to see it continue in the States. They didn’t stop with just hav-
ing a personal business. They made their dream come true by working 
day and night, with tears, and created a corporation. A question natu-
rally entered my mind. Then, just how much do I love God’s Kingdom 
and Church, church of Jesus Christ that cannot be compared to cup-
bab. Is it just a business to benefit myself or are we together building 
God’s corporation? It was a clear message of rebuke to me. 

What about you? We need to consider if we are creating Bethel Church 
to be just a small business that benefit my own personal faith, and family 
and children. Going forward, Bethel Church must proclaim gospel truth 
for the next tens and hundreds of years, until Jesus returns. God wants 
Bethel Church to be the best corporation for gospel to bring salvation 
to many people. We shouldn’t be doing business that disappears after 
our generation. Looking hundreds of years ahead, despite our hardship, 
let’s build a corporation that proclaims life to many more people. 

장사하지 말고 회사합시다!
Let’s Run a Corporation, not just a Business!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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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인가요?

 

2. 하나님께서 원래 극 상품의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심으셨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2절, 참고/이사야5:8)

 

3.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To do' list 는 무엇이 있으며, 예수 안에 있고자 하는 'Do in' list는 무엇이 있나요?(4절)

 

4. 내가 맺고 싶은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열매를 맺기위해 빼야 할 나의 힘은 무엇인가요?(6절)

 

5. 나의 간증은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신 좋은 일 인가요?(8절, 참고/갈 5:22-24)

적용하기

<적용찬양: 주의	옷자락	만지며,	어려운	일	당할	때(찬342/새543장)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박경철 목사

사철 열매 맺는 가지  요한복음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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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so blessed to have been leading wor-

ship with the Jr. High BYM Hosanna 

Praise team on Oicos on 3/9. With weeks 

of practice and prayer, I could truly feel 

The Lord working through our Churches' 

many generations. I loved standing in uni-

son with the church to glorify The Lord. 

Janelle Park(8학년)

I believe that OICOS worship is very im-

portant and I'm glad that it is something 

that we do. Although it may be really tir-

ing, it's also very nice to be able to worship 

and pray together as a family since we are 

not able to do that on Sundays. It's also 

such a blessing to see multiple generations 

of people, from grandparents to babies 

coming together to worship God despite 

our differences. I hope and pray that we 

can continue this tradition of OICOS and 

I cannot wait to see how God is going to 

work through this. 

Shine Kim(10학년)

OICOS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

리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만 가르쳐주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

여주는 예배와 기도의 모습들은 분명히 자녀들

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신앙의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된 OICOS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Kevin Ma 집사

초대교인들은 박해 속에서 다음세대에게 믿음

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하는가 되돌아 보고 반성해 봅

니다. 한 달에 한번이지만 내 몸의 편안함을 내

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아주 소중

합니다. 오이코스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족

에게 주실 소명을 기대합니다. 

Mitchell We 집사

새해의 엘새로 시작하며 드리게 된 오이코스 가

족 예배는 다른 예배와 달리 새벽에 일어나서 가

야했기에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이 예배를 시작

하면서 우리 가족은 좀 더 친밀하게 하나님 안

에서 하나됨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

다. 오이코스 예배날이면 약속이나 한듯이 하얀

색으로 가족티를 입는다고 생각하면서 가족 모

두가 엘새 티를 입는 날이 되었습니다. 또한 새

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려웠던 딸은 골든티켓을 

너무 좋아해서 꼭 받겠다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 

날 자기 전에 스스로 시간 알람을 맞추게 되었습

니다. 저희 가족은 이 오이코스 예배로,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

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바르

고 진실되게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하는 귀한 예

배가 되고 있습니다. 

하명희 집사

다음세대를 잇는 OICOS오이코스 예배

1. 안경 사역팀의 사역 목적은?

베델 선교의 일환으로 일반 성도들이 시력 검사

와 안경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사역

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현지인들에게 안경 사

역을 통하여 육신의 눈을 보게 하는 것 뿐만 아

니라 복음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도

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2. 어떤 분들이 어떻게 섬기시나요?

열 분 정도의 성도들이 묵묵히 같은 자리에서 섬

기심으로 보는 자들은 도전을 받습니다. 온라인 

및 현장 교육을 통하여 각 선교팀이 안경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시력 검사 이론 교육 및 실습을 일 

년에 5번 정도 진행하고 있으며, 안경 사역에 필

요한 시력 검사 장비도 준비해 드립니다. 또한 

각 선교팀에서 갖고 온 시력 검사지를 토대로 이

장로님과 12명의 은퇴 장로님들께서 주중에 모

여 안경을 제작하고 각 선교지로 보내어 선교사

님들이 현지에서 안경과 돋보기를 나누어 주며 

사역의 폭을 넓히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감사한 순간을 나눠주세요.

시력 검사도 받아보지 못하고 안경도 써보지 못

한 현지인에게 시력에 맞추어 안경을 씌워 주었

을 때 저들의 눈이 떠지는 경험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은퇴 장로님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분들의 

열정과 신앙의 유산을 접하는 것이 감동이고 감

사한 일입니다.

4. 사역을 통해 바라는 것은?

각 선교팀과 더 적극적으로 동역하여 필요한 여

러 선교지에서 안경 사역 선교의 폭이 더욱 넓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교는 가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사역이 없으시다고요? 연락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 문의: 박성규 집사 (714)423-8607
  jupak3@gmail.com
  카톡 ID: 박성규 James Pak

사역탐방 안경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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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대한 제국은 서구 열강들의 침탈과 불안

정한 사회 분위기로 굶어 죽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주한 미국 공사 알렌은 조선인의 

하와이 노동 이민을 위해 고종을 설득해서 황성

신문에 이민 모집 공고를 내고 1902년 12월 22

일, 121명의 조선인은 갤릭호를 타고 제물포를 

떠납니다. 그때 이민자를 인솔한 이들이 인천 내

리교회 장경화 전도사, 안정수 권사, 홍승화 전

도사 등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일본 나가사

키 항에서 신체검사를 통과한 102명을 싣고 인

천에서 출발한 지 20일 후, 1903년 1월 12일에 

하와이에 도착하여 86명만 상륙 허가를 받고 오

하후 섬의 와이알루아 농장 모쿨레이아에서 이

민자로의 일을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호황기를 맞아 일본, 중국, 조선인

들의 이민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1903년 11월 3일 최초의 

이민자 교회인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현 하와

이 그리스도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후 감리

교 현 순 목사와 63명의 한인이 2차 이민을 오고 

1905년까지 64차례에 걸쳐 7,400여 명의 한인

들이 하와이에 이민을 옵니다. 교회는 학교가 됐

고 지역 사회의 구심점이자 독립운동의 전초기

지 역활을 합니다. 초기 한인 이민자들은 사탕수

수 농장에서의 힘겨운 노동과 외로움을, 신앙을 

통해서 감내했고 교회는 그들에게 위로 처가 되

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 이후 이민 붐이 

불면서 이민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첫 이민 후 현재 120년이 흘렀습니다. KCMU-

SA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미국 내 한

인 교회는 2,798개입니다. 캘리포니아(830개), 

텍사스(157개), 뉴저지(139개), 조지아(135개), 

워싱턴(125개), 버지니아(110개) 등이 있습니

다. 이민 교회의 태동이 하와이라면 LA는 이민 

교회가 전성기를 이룬 곳입니다. 184개의 한인 

교회가 있고 50년 전보다 300%가 증가했습니

다. 한인 교회는 종교적 기능을 넘어 이민 정착, 

네트워크 구축, 민족성과 정체성 고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등 한인사회에서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 120년 역사 비전 탐방을 통해 미주 한

인사회 역사가 이민교회 역사와 함께함을 볼 수 

있었고 현시대의 미국 한인교회에 주어진 새로

운 비전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철 목사

갤릭호로 시작된 이민교회 이민교회 120년 역사 비전 탐방

사탕수수 근로자들 관리자가 든 채찍, 근로자 이름표

하와이 초기 감리교 부인회

하와이 이민자 명단

하와이 초기 이민자들

하와이 첫 이민자들이 타고 온 갤릭호

사탕수수 작업

하와이 이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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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캄보디아 끄랑저우에서 교육 사역(끄랑

저우 New Hope School), 교회 사역(캄보디아 

베델교회), 의료 및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으로는 BAM 선교로서 음용수 사업, 벽돌 

제조 사업을 통해 자립하여 더 힘 있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Tim이 프리스쿨 다닐 때 교통사고로 

아이 두 다리를 지나간 차 바퀴 자국까지 확인할 

정도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의사 말대로 기적같

이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

지 않으시고 Tim이 고2 때 처음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큰 교통사고에서도, 대학교 2학년 때 음

주 운전자가 뒤에서 박아서 한 달 된 새 차가 폐

차장으로 갈 정도의 큰 사고에서도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저희는 은혜의 보답으로 빚진 마음

에 매년 한두 번씩 오지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에 

합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몇 번이

나 살리신 이유는 아들을 부르시려고 하기 때문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로 떠나는 

아들에게 이번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yes"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엄마, 

하나님은 날 안 부르셔. 엄마랑 아빠를 선교사

로 부르시려고 날 사용하신 거야" 아들의 한마

디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

에 스쳐 간 생각은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기 

위하여 Tim이 유치원 때부터 20여 년을 기다려 

주신 신실하시고 인내심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

님...' 그때야 Tim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순현/황현주 선교사(캄보디아)

■ 캄보디아 선교: 9월 1일(주일)- 9월 9일(월)   

■ 문의: 이완희 집사 (949)431-4398

선교사 간증 시리즈(1)

부르심에 순종하여

저희 약속의셀은 화평목장에 속한 셀입니다. 

2021년 가을에 새가족 신혼부부 가정들이 모여 

출발했습니다. 박 목사님이 교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새가족 중 특별히 신혼부부들을 묶어 주셨

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 첫 셀목자로 섬겨 주셨

습니다. 마침 예삶에서 결혼하고 장년부에서 첫 

셀을 기다리던 저희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셀

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뜻을 가

진 약속의셀로 박 목사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인도로 셀모임을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 셀가족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

는 시간을 갖고 1년 후인 2022년 가을부터 저희 

가정이 셀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셀은 처

음에 10가정으로 시작하여 현재 7가정(총 14명)

이 매주 셀모임을 3부 예배 후 교회 교실에서 하

고 있습니다. 

셀모임에서는 간식을 나누며 찬양으로 시작하

여 주일 설교 말씀내용을 가지고 나눔 질문을 통

하여 각 가정이 받은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고 있

습니다. 또한 하루하루의 삶을 깊고 구체적으로 

나누며 서로 울고 위로하고 기뻐하며 뜨거운 나

눔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나누기 어

렵고 민감한 개인적인 문제들도 정말 하나님 사

랑 안에서 스스럼없이,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나

누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의 고민과 문제가 셀 

안에서 건강하게 나눠지면서 그 나눔 가운데 성

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셀 안에서 하

나가 되고 정말 그 개인과 가족을 위하여 각 셀

가족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

었습니다. 자신의 죄성이나 연약함들을 나누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나누며 조금 

더 객관화 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나 다른 주에서 서로 다른 환경

에서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된 각각의 셀가족들이 

이렇게 베델교회 약속의 셀로 모이게 된 것은 결

코 우연히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

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셀가족들이 셀모임 참

여뿐만 아니라 많은 훈련과 사역에 함께 동역함

으로 섬김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

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셀에서 셀가족들과 함

께 동역하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 

함께 보게 될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응답해 주

실 약속을 함께 간증하게 되는 날들도 소망하며 

기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윤태경 집사

섬김의 기쁨도 함께
약속의셀
화평 목장

1. New Hope School은 매년 한 학년
씩 늘려가고 있는데 구원의 역사가 끊

임없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2. 캄보디아 베델교회에서 9명의 초.중생들
이 매일 새벽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성령
의 바람이 불같이 일어나 끄랑저우 마을에 주
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3.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왕진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선교사님
들을 찾아서 동네 사람들을 치료하고 약을 나
누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먼 시골길을 운
전할 때 안전운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4. 한의원에서 드려지는 화요기도 모임이 있
습니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인 청년들 위
주로 한의원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찬양, 
기도 그리고 감사와 기도의 응답을 나누는 이
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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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소망/전도폭발/시니어: 주성필 목사

화평/선교/BAM: 김홍식 목사

신혼부부/찬양/셀: 박경철 목사

Joy/통역/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헌 목사

은혜/예배/온라인/OICOS: 서동민 목사

믿음/이웃사랑: 강솔로몬 목사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삶채플: 강수연 전도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영어중등부: 이사라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영어고등부: 최소영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예삶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종희, 김앤드류(인턴)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조수민(인턴)

수양관: 오춘란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Ⅰ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Ⅰ서형렬(서정희)	조지아Ⅰ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Ⅰ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Ⅰ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Ⅰ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Ⅰ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Ⅰ허익현(김영중)	몽골Ⅰ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Ⅰ성결(양선)	브라질Ⅰ브레노(에스더)	

	온두라스Ⅰ이동철(이순미)	우간다Ⅰ박민수(이순영)	일본Ⅰ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Ⅰ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Ⅰ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Ⅰ황광인(황영숙)	태국Ⅰ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Ⅰ길예평(길진명),	이상훈

*선교기관Ⅰ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특별선교Ⅰ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Ⅰ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선교후원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3,4월)Ⅰ 3/24: ①부-김진환   ②부-최주상 ③부-김종학  ④부-권이현
  3/31: ①부-김진원   ②부-탁정호 ③부-한상섭  ④부-김승진
  4/7: ①부-림학철   ②부-홍락기 ③부-홍승평 ④부-김인창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3,4월)Ⅰ 3/23: 김흥순 3/30: 박호성 4/6: 방모세 4/13: 손수국

강단꽃(3,4월)Ⅰ3/17: 윤미경, 한동희   3/24: 남우영, 박봉희   3/31: 류다정, 장효준   4/7: 김동식, 김정윤, 선상균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장원호(족부과), 간호사-김명숙          다음주 | 의사-한지연(소아과), 간호사-장수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딤후	2:10).	2024년	고난주간의	주제는	'보혈을	지나	영광으로(Glory	Beyond	The	Cross)'입
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죽음'을	다시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의	'오래	참음'을	배
우려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다스리심과	재림)을	기대하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한	자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는	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믿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QTin	말씀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소망하
며	인내로	살아갈	것을	강권합니다.	집회에	오실	때	QTin책을	가져오시면	책	안에	있는	달력에	출석	스티커를	붙여
드리고	개근하신	분들에게는	QTin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말씀의	선순환으로	우리의	고난에만	머물러	있었던	시선
을	옮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성금요일에는	성찬식과	베델콰이어의	특별공연을	
통하여	고난을	넘어	주와	함께	누릴	영광을	기대
하며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
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영광이라는	역설적인	복음의	신앙을	경험하는	기
도의	능력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 일시: 3월 25일(월)-29일(금) 저녁 7시 30분
  3월 29일(금)은 성금요일 예배입니다.
▶ 장소: 본당
▶ 문의: 황세현 장로 (949)391-9497

사역광고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 및 성금요일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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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기    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권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예배: 오전	10시,	본당
	 										오후	7시,	온라인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AWANA(어와나): 

		-	Sparks(유년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초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목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뉴스 편집위원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갈	부탁드립니다.

◆ 새생명축제: 오픈셀로 VIP를 초대하세요!(D-14) 다음 
주일(24일)은 '오픈셀 초대의 날'입니다. 오픈셀은 새생명축
제를 한 주 남기고 가까운 지역에 사는 VIP를 셀에 초대해
서 온 셀식구들이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셀
모임 시 초대할 VIP를 작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드릴 선데이! 비전있게 파킹하세요! 오늘 17일(주일)은 새생명축제를 준
비하며 본교회 파킹랏을 비우는 "Drill Sunday"로 지킵니다. '예배의 시작은 
주차장에서부터!' 여러분의 자발적 배려와 섬김은 VIP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비전주차 시, 무료커피 쿠폰(당일) 제공

◆ 수요예배 이번주 수요예배는 김홍식 목사의 'Zero in 시리즈(3): 내부 혼
란속의 교회'가 있습니다. 현장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드려지며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방영됩니다.

◆ 2024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 '보혈을 지나 영광으로'라는 주제를 가지
고 매일 QTin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과 죽음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삶 가운데 닥친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위
하여 인내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일시/장소: 3월 25일(월)-29일(금) 저녁 7시 30분, 본당
*성금요일(3월 29일)에는 성찬식과 베델 콰이어의 특별순서가 있습니다. 

◆ 상담 개인 생활, 가정, 자녀 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주 목요일 
상담 협동목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 강솔로몬 목사 (714)615-1220 *교회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목요저녁기도 모임(목저기)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신 분들을 위
해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저녁에 개인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모임을 가집니다. 
일시/장소/준비물: 3월 21일(목) 저녁 7시, 비전채플, 개인방석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아침영상 특집 다음 주부터 두 주간, 고난주간 특집으로 '그리스/이집트 특별 
아침영상'이 방영됩니다. 매일 큐티인을 아침영상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 예삶 청3 수양회 "믿고 뛰니 낚아채셨다"라는 주제로 수양회를 갖습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 3월 22일(금)-24(주일), 갈릴리 수양관
문의: 강문구 목사 (949)506-6905

◆ 얼바인 지역 도로 통제 안내 다음 주일(24일)에는 마라톤이 얼바인 지역
에 있는 관계로 Irvine Valley College 주변 도로가 통제됩니다. 405 FWY
에서 오시는 분들은 Jeffrey/University를 사용하실 수 없사오니 Culve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버스 운전면허 클라스 오픈 교회 차량사역 봉사로 쓰임 받으실 수 있
도록 Commercial 운전 면허 교육을 받으실 7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필기 
부터 실기시험에 이르기까지 면허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교육 일정: 3월 24일(주일)부터 3주간, 오후 12시 30분-1시 30분 
문의: 김문경 장로 (949)923-1325 *각 예배 후, 주차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베델한국학교 2024년 여름캠프(7월 8일-8월 2일)로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학습 내용: 한국 문화, 소풍, 견학, 요리 수업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한국어 수업
등록 기간: - 조기 등록: 4월 1일-15일(기간 내 등록금 완납 시 할인 적용)
          - 일반 등록: 4월 20일-30일
대상: K-12학년(2023년 9월 1일 기준 Kindergarten 이상)
등록처/문의: koreanschool.bkc.org, 윤주원 장로 (949)892-9516

◆ BCA 여름 캠프 "로고스"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에서 첫 여름 캠프를 진
행합니다. 자녀들이 4주간 오전/오후 세션으로 나뉘어 기독교 고전교육에 바
탕한 다양한 교과목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하고 좋은 기회입니다. 등록은 3월 
24일(주일)부터 받습니다. 
기간: 6월 24일(월)-7월 19일(금) *점심 포함 
과목: 언어(작문, 문법, 라틴), 북클럽, 수학/과학, 연극, 합창, 미술 

◆ 기도해 주세요 배우고 떠나는 그리스/이집트 성지답사가 3월 12일(화)부
터 22일(금)까지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 조성준/김소연 성도 가정에 둘째 아들 조건희(Ezra)가 3월 11일(월)에,
- Christopher Calmeyn/안모모 성도 가정에 딸 Natalie가 3월 12일(화)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난응 권사님(이호성 집사의 모친, 임세진 집사의 시모)께서 
 3월 9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예정자 권사님(예삶 박범준 집사의 모친)께서 3월 9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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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rd

Apply to Life1. What is your idea of success?

2. God originally planted Israel as good quality vines, but why did they bear wild grapes instead? 
 (v.2, Ref: Is 5:8)

3. What is your ‘To do list’ that you are trying to accomplish with your own strength, and what is your 
 ‘Do in list’ that you want to accomplish in Christ. (v.4)

4. What spiritual fruit do you wish to bear? What strength do you need to remove to bear this fruit? (v.6)

5. Is Jesus Christ your testimony? Or is it good things that God has blessed you with? 
 (v.8, Ref: Gal 5:22-24)

<Song in Response: At Your Feet, Simply Trusting Everyday (Hymn342)

Apply to Life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Kyung Chul Park

Branch that bears fruit all year around John 15:1-8


